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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7월 8일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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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TEXAS, MINNESOTA, & LOUISIANA에서에서에서에서 발생한발생한발생한발생한 총기총기총기총기 사건에사건에사건에사건에 대해대해대해대해 

연설하다연설하다연설하다연설하다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미국의미국의미국의미국의 악마들이악마들이악마들이악마들이 미국의미국의미국의미국의 보다보다보다보다 나은나은나은나은 천사들에게천사들에게천사들에게천사들에게 맞서고맞서고맞서고맞서고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국민국민국민국민 화합을화합을화합을화합을 요구하며요구하며요구하며요구하며 1 World Trade Center에에에에 적적적적, 백백백백, 청청청청 조명을조명을조명을조명을 켜도록켜도록켜도록켜도록 
지시하다지시하다지시하다지시하다 

 

주정부주정부주정부주정부 건물에건물에건물에건물에 조기조기조기조기 게양을게양을게양을게양을 지시하다지시하다지시하다지시하다 

 

오늘 이른 시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텍사스 댈러스에서 최근 발생한 총기 

사건과 루지애나 주 Baton Rouge와 미네소타 주 Falcon Heights에서 경찰이 연루된 

총기 사전에 대해 연설하였습니다. 주지사는 Utica에서 이와 관련되지 않은 행사에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주지사는 국민 화합을 요구하며 One World Trade Center의 408 피트 첨탑의 조명을 적, 

백, 청색으로 밝힐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뉴욕주 Buffalo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Peace Bridge 역시 주지사의 요청으로 오늘 저녁 적, 백, 청색으로 조명을 밝힐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총기사고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하여 주정부 건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주지사의 연설에 대한 동영상동영상동영상동영상은 YouTube 여기 에서 TV-화질(h264, mp4) 포맷 여기 에서 

제공됩니다. 
 

주지사의 연설에 대한 오디오오디오오디오오디오는 여기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지사의 연설문을 급하게 작성한 기록은 아래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갖고 하루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부끄러운 날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사람들의 분노, 실망, 

불안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정치 환경 속에서 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며칠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폭력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루지애나 주에서 발생한 일, 미네소타 주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그리고 

지난 달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12명의 경찰관이 총격을 받은 일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Korean 

 

이 사건을 통해 누가 왜 이처럼 어리석고 미친 행동을 하는 가를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 정보에 따르면 이는 경찰과 지역사회 간에 있었던 이전의 사망 사건 및 

분도와 긴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며칠을 되돌아보면 미국의 악마가 미국의 보다 나은 천사에게 맞서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으로서 미국을 생각하며, 우리의 강점이 

우리의 약점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가장 큰 강점은 다양성입니다. 미국은 하나의 인종, 하나의 종교를 

가진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세계 각지 출신의 온갖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흑인이며, 백인이고, 갈색인이며, 모두 다른 성적 지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집단에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이러한 다양한 

집단이 다양성의 강점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미국인의 본질입니다. 다양성 

말입니다. 네, 우리는 다릅니다. 이러한 다름을 약점으로 만들려 할수록 이 나라의 

정체성의 핵심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긴장감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국민입니다.  
 

하나의 국가입니다. 하나의 주입니다. 우리는 다름을 축하하고 다양성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차이가 아니라 평범함과 유사성에 중점을 두고 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리를 만들 방법을 찾고 있지 서로에게 벽을 쌓을 방법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십시오. 지난 며칠 동안 목숨을 잃은 분들을 위해 잠시 

묵념을 하고, 차별 쪽으로 기우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은 우리 뒤에 있다는 기도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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